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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우려했던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라크에서 한국인 노동자 네 명이 테러를 당해 그 중 두 명이 죽고 두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부시의 강권에 못 이겨 어떤 정당성도 없는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다 빚은 참극이다. 민주노총은 아무 죄 없이 죽어간 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이 13억 이슬람인들을 적으로 돌리는 동시에 한국인들을 테러 표적으로 내모는 일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더 이상의 참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무조건 즉각 이라크 파병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일을 이라크 파병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거꾸로 파병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우려를 넘어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테러를 용납할 수 없고 파병 계획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정부의 반응은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식이다. 우리도 테러 당했으니 차라리 잘 됐다, 전투병까지 보내 아예 전쟁을 벌이자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는 정부 당국의 논리는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어쩌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타락해버렸나.

3. 부시를 위한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이다. 부시야 석유를 뺏고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 물불 가리지 않고 전쟁을 버린다지만, 한국은 도대체 무슨 정당성과 무슨 이익이 있길 래 한국인 전체를 13억 이슬람인의 보복테러 표적으로 내모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더러운 침략전쟁에 가담한단 말인가. 이미 부시의 더러운 전쟁은 미국 안에서도 인심을 잃어 궁지에 몰리고 있고, 부시의 전쟁에 가담하려 했던 스페인 일본 터키 등 대다수 나라들이 평화여론에 밀려 주춤 주춤대고 있다. 왜 유독 노무현 정권만이 부시의 충실한 심복인양 파병 방침을 고집하는가 말이다.

4. 이번 일에서 보듯 침략전쟁은 석유자본과 군수자본 그리고 이에 결탁된 권력자들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노동자와 그 가족, 일반 민중들은 총알받이가 돼 희생당하는 결과를 빚는다. 민주노총은 어떤 이유로도 이라크 파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힘을 기울여 반드시 막겠다. <끝>
승진 및 전환직에 따른 호봉 재확정 지침

승진 및 전환직 시행에 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진후

직  급
	3급
	4급
	5급
	6급
	전임
	원급
	주임

기능원

	감호봉
	4
	3
	3
	2
	3
	1
	1


■ 승진
○ 승진전 직급의 호봉에서 감조정 기준을 적용하여 차감한 호봉을 승진후 직급  호봉으로 재획정
○ 호봉 감조정 기준

■ 전환직
○ 동일지급 동일호봉으로 재획정
○ 기능직, 기능원 등이 7급직으로 환직되어 기본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급(본봉+직무급)이 동일하거나 또는 직근상위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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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무조건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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